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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은 지구 전체 산소 공급량의 20%를 제공하고, 지구상

동식물의절반이산다는아마존열대우림의무분별한개발실태를감각적으로기록했다.

<아마존의눈물>은지난한달동안우리에게신선한충격을주었다. 아마존의생태를그

대로담은듯하면서도그안에서벌어지는여러파괴현상들로인해고통받는생명들에게

시선을맞췄다. 제작진은그누구도규정지을수없는아마존사람들의변화와행복의기

준을자연스러운영상으로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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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북부 적도 인근에 240여명만 남아 있는‘조에’족의 원시생활 방식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뽀뚜루’라는 나무

막대를 아랫입술에 꽂고 다니며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온 방식으로 살아가는 조에족은 새, 원숭이, 물고기 등을 사냥

해 먹는다. 하지만, 애완동물을 좋아해 거북이나 원숭이를 애완용으로 기르기도 한다(애완동물은 잡아 먹지 않는다).

옷을 입지 않고 살며, 일처다부제와 일부다처제도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다.

300일 가량 밀림 속을 누빈 제작진은 아마존 인디오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담아냄은 물론, 간염에 걸려 죽음을 앞

두고도 아들에게 사냥을 가르치는 아버지, 민간요법으로 자궁암을 이겨낸 여추장, 아빠에게 버림받고 허드렛일을 하며

지내는 소녀 등 그들의 인간적 모습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밀림에 사는 희귀 동물 슬로스, 신비의 생물로 여겨지는 분홍 돌고래 보뚜, 식인 물고기로 유명한 피라냐 떼 등 경이로

운 생명체들은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작진은 온 몸이 벌레에 물려 흉터로 빼곡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 배 사고에도

불구하고, 인디오들로부터 원숭이 고기를 받아먹고, 독한 코담배에 괴로워하면서도 착실하게 아마존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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